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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발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억양 곡선의 기울기 특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f Intonation Curve Slopes in Korean Spontaneous Speech

오 재 혁1)

Oh, Jeahyuk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pitch slope on Korean intonation curve in spontaneous speech data. For this study, 656 
utterances were taken in the spoken corpus and used ‘close-copy stylization’. And then the physical feature of pitch 
movements was extracted for the study. The pitch slope wa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ime and pitch range in each 
utterance. As a result, the average and distribution of pitch slope is similar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range of the 
pitch movement except for essential differences. The slope of pitch movement confirms that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Pitch slope on a scale of -10 to 10 is 90% of the entire pitch slope; pitch slope that moves by time scale 
without curve is 33.1%; pitch slope that moves half of the pitch bandwidth during the average time for pitch movement is 
23.4%; pitch slope that moves 100% of pitch bandwidth during a half of the average time for pitch movement is 10.4%. 
Those results imply the possibility of standardization methods of Korean intonation by pitch slope.

Keywords: Intonation, Intonation curve, Pitch movements, Pitch slope, Spontaneous speech

1. 서론

억양은 발화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기본주파수(F0)의 연속

적인 변화이다. 물리적인 신호는 초당 성대 진동수로 아주 단

순하지만, 그것이 발화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과 연속적

이라는 점 때문에 억양을 언어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억양을 언어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발화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연속적인 기본주파수의 변화를 특정한 단위로 분절

해 내야하고, 분절된 단위에서 보이는 변화의 특징을 찾아 기

술해야 한다. 영국식 억양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14]-[16]의 

‘한국어 억양 체계’와 억양음운론을 토대로 하는 [3]-[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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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BI 억양 기술 방법도 연속된 억양의 변화에서 ‘말토막’, 

‘말마디’, ‘악센트구’, ‘억양구’라는 언어학적 분절 단위를 상

정하고 각 단위에서 나타나는 기본주파수의 변화 유형을 찾아 

‘말토막 억양’, ‘핵억양’, ‘악센트구 억양 유형’, ‘억양구 경계 

성조’ 등으로 억양을 기술해 왔다.

우리는 두 이론을 토대로 한국어 억양에 대해서 연속적인 

기본주파수의 변화를 분절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분

절된 단위 내에서의 억양 유형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언어학

적 특징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에서 기술하

고 있는 억양 유형의 특징은 아직 그 실체를 물리적인 특징으

로까지 연결하지는 못하였다. 억양이 다분히 가변적이거니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산출된 억양 곡선에서 항상성을 보이는 물

리적 실체를 찾아 기술하는 것은 더딘 작업일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억양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실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절음 연

구에서 포만트, VOT와 같은 물리적 요인들을 찾고 이를 토대

로 분절음의 특징을 음성학적으로 기술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억양 연구에서도 억양 유형, 혹은 억양의 특징을 기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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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물리적인 실체를 찾을 필요가 있다.

억양의 물리적 실체로 접근하는 데에는 IPO(the Institute of 

Perception Research)에서 제시해 온 억양에 대한 연구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IPO에서는 억양의 구성 요소를 음높이 움직

임(pitch movements)으로 설정한다. IPO에서 제시한 음높이 움

직임은 억양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음높이(pitch)의 이동 

방향(direction), 이동 속도(rate of change), 이동 시점(timing), 

이동 정도(size)라는 물리적인 자질의 합으로 정의한다. 억양 

음운론에서 억양의 기술 단위로 삼고 있는 상대적인 음높이 

수준(pitch level)이나 영국식 억양 이론에서 억양 기술 용어로 

사용하는 곡선 모양(pitch configuration)과 비교하면 좀 더 물

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음높이 움직임(pitch movements)의 물리적 자질

Figure 1. Physical feature of pitch movements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억양 곡선의 물리적 특징 중 억양 

곡선의 기울기 특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한국어 억양 곡

선의 기울기 특성과 관련해서는 [9]-[10]에서 의문문 문미 억

양에 대한 기울기 특징이 보고되었고, [1], [27]-[30] 등에서는 

문장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기울기 특징, 혹은 문미 억양의 

기울기 특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실험 문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울기의 특징을 

밝혀내는 목적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중국인의 억

양 특징([1]) 혹은 정상 발성과 장애 발성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억양 곡선의 기울기 특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27]-[30])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전반적인 한국어 억양 곡선의 

기울기 특징을 가늠해 보기는 어렵다. 한편 [26]에서는 자유 

발화를 대상으로 음높이 움직임의 기울기 특징을 보고하였으

나, 한국어 억양 곡선의 정규화(standardization)를 시도하는 과

정의 일환으로 기울기에 대한 개략적인 특징을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억양 곡선의 물리적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에서 

자유 발화를 대상으로 발화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억양 곡선

의 기울기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분석 대상 자료 소개

한국어 억양 곡선의 기울기 특징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에서 구축한 성인자유발

화 음성 말뭉치를 이용하였다. 이 말뭉치는 서로 친분이 있는 

표준어 화자 20~30대 남녀가 자유롭게 대화한 자료를 녹음하

고 전사한 말뭉치이다. 한 세트의 구성은 세 명이 약 한 시간 

정도를 녹음한 자료인데, 말뭉치는 총 19세트로 구성되어 있

다. 녹음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57명(3명×19세트)이고, 녹음 

시간은 약 23시간이며, 말뭉치의 규모는 172,084어절이다.

녹음은 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내 방음실에서 진

행되었으며, 녹음 장비로는 무지향성 마이크(AKG C414b- 

ULS)와 DAT 녹음기(Tascam DA-20 MKⅡ)를 사용하였다. 음

성 자료는 표본추출률 44,100Hz, 양자화 16Bit로 디지털화하

였다.2)

2.2 자료의 선별과 가공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유발화 말뭉치 중에서 여성 3인 대화 

두 세트, 남성 3인 대화 두 세트로 총 네 세트의 자료를 이용

하였다. 각 세트에 속한 화자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모두 

서울 출신의 표준어 화자들이며, 평균 24.8세의 대학생, 대학

원생이다.

세트 화자 나이 출생지 직업

1
f01 26 서울 대학원생

f02 26 서울 대학원생

f03 25 서울 대학원생

2
f04 23 서울 대학생

f05 22 서울 대학생

f06 22 서울 대학생

3
m01 28 서울 대학원생

m02 28 서울 대학원생

m03 26 서울 대학원생

4
m04 24 서울 대학생

m05 23 서울 대학생

m06 24 서울 대학생

표 1. 화자 정보

Table 1. Subject information

네 세트의 자료에서 각 세트당 우선적으로 400 발화씩 총 

1600 발화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 겹침 발화나 소음, 웃음이 

섞인 발화, ‘응’, ‘어’와 같이 단순 호응 혹은 대답으로 이루어

진 발화를 제외하여 총 656 발화를 억양 분석 대상 발화로 선

정하였다. 분석 대상 발화의 수는 <표 2>와 같다.

2) 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성인자유발화 말뭉치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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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발화 수 화자 발화 수

1 162
f01 54
f02 64
f03 44

2 147
f04 44
f05 42
f06 61

3 187
m01 63
m02 84
m03 40

4 160
m04 84
m05 60
m06 16

합계 656 합계 656

표 2. 발화 추출 수

Table 2. Number of the utterances extracted

이와 같이 추출한 발화는 Praat(ver.5.3.57)을 이용하여 근접 

복사 유형화(close-copy stylization)를 실시하였다. 근접 복사 

유형화는 지각적 등가성(perceptually equality)을 이용하여 매

우 미시적인 변동을 포함하고 있는 억양 곡선을 지각적 관점

에서 단순화하는 방법이다[32]. 원래의 억양 곡선에서 최소한

의 변곡점을 찾아 변곡점을 잇는 곧은 직선으로 원래의 억양 

곡선과 유사하게 만들지만, 원 신호와 단순화된 억양은 지각

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림 2. 근접 복사 유형화

Figure 2. Close-copy stylization

 

본 연구에서는 억양 곡선의 기울기 특성을 찾기 위하여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화 전체에 걸친 억양을 대상

으로 원 신호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변곡점

으로 억양 곡선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다.

2.3 분석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

근접 복사 유형화를 실시한 656개의 발화에서 추출한 음높

이 움직임의 수, 발화 전체 평균 음높이, 최대 음높이, 최소 

음높이, 발화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 <표 4>와 같다.

화자 N  
음높이
움직임
개수

음높이
평균
(Hz)

최대
음높이

(Hz)

최소
음높이

(Hz)

발화
시간
(s)

f01 54
M 8.2 226.8  321.1  164.5  1.916  
Sd 4.5 27.1 66.5 25.2 1.408  

f02 64
M 8.4 220.6  304.1  160.6  1.853  
Sd 3.9 30.0 67.1 21.9 1.474  

f03 44
M 8.8 234.2  352.3  164.3  2.256  
Sd 4.2 31.5 70.9 16.2 1.503  

f04 44
M 9.4 230.5  303.2  176.8  1.852  
Sd 3.4 26.2 51.7 19.5 0.887  

f05 42
M 9.4 235.7  330.6  175.2  1.995  
Sd 3.8 23.5 66.8 17.0 1.246  

f06 61
M 9.3 235.5  346.7  175.6  2.025  
Sd 4.6 28.7 81.7 14.0 1.374  

합계 309
M 8.9 230.5 326.3 169.5 1.983 
Sd 0.5 2.9 9.6 4.1 0.228

표 3. 분석 대상 자료 기본 정보(여)
Table 3. Analyzed data of the female utterances

화자 N  
음높이
움직임
개수

음높이
평균
(Hz)

최대
음높이

(Hz)

최소
음높이

(Hz)

발화
시간
(s)

m01 63
M 8.3 119.3  154.5  92.7 1.980  
Sd 4.2 14.1 30.6 6.5 1.599  

m02 84
M 10.0 119.9  169.9  88.9 2.481  
Sd 6.1 21.3 42.2 10.1 2.610  

m03 40
M 6.9 131.0  168.8  103.5  1.412  
Sd 3.0 14.5 32.0 11.8 1.065  

m04 84
M 7.5 170.0  224.1  128.0  1.090  
Sd 4.4 22.2 44.2 13.5 0.660  

m05 60
M 8.0 125.0  162.7  96.3 1.383  
Sd 3.4 15.2 28.5 8.9 0.787  

m06 16
M 6.1 118.2  151.4  91.2 1.492  
Sd 3.1 16.1 34.5 7.6 0.772  

합계 347
M 7.8 130.6 171.9 100.1 1.640 
Sd 1.2 3.6 6.4 2.6 0.748 

표 4. 분석 대상 자료 기본 정보(남)
Table 4. Analyzed data of the male utte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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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발화에서는 한 발화당 음높이 움직임의 개수가 평

균 8.9개, 표준편차 ±0.5개였다. 발화 전체의 음높이 평균은 

230.5Hz, 표준편차는 ±2.9Hz이었으며, 한 발화당 평균 시간은 

1.983s, 표준편차는 ±0.228s이었다. 남성 발화에서는 한 발화

당 평균 7.8개, 표준편차 ±1.2개의 음높이 움직임이 있었다. 

발화 전체의 음높이의 평균은 130.6Hz, 표준편차는 ±3.6Hz이

었고, 한 발화당 평균 길이는 1.640s, 표준편차는 ±0.748s이었다.

2.4 음높이 움직임의 기울기 산출 과정

주지하다시피 억양은 남녀에 따라 기본주파수에서 본질적

으로 차이를 보이며, 화자마다 혹은 같은 화자라도 맥락에 따

라서 매우 가변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측정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면 서로 다른 집단 간

의 비교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별, 화자

별 기울기 특성을 비교하고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x축의 시간과 y축의 음높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발화의 총 시간을 100%로 

했을 때 해당 음높이 움직임이 이동한 시간을 x%로 치환하고,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발화의 최소 음높이부터 최

대 음높이까지의 변위 폭을 100%로 했을 때 해당 음높이 움

직임이 이동한 음높이를 y%로 치환하였다.

이렇게 치환된 값을 대상으로 <그림 5>에서와 같이 두 점

을 지나는 기울기 공식을 이용하여 음높이 움직임의 기울기를 

산출하였다.

그림 3. 시간 축(x) 단위 환산

Figure 3. Measurements of x-axis time unit

그림 4. 음높이 축(y) 단위 환산

Figure 4. Measurements of y-axis pitch unit

그림 5. 음높이 움직임의 기울기 계산

Figure 5. Measurements of pitch slope

3. 연구 결과

3.1 성별에 따른 기울기 특성

남녀의 기본주파수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울기 값을 성별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 여

N 2,499 2,434
평균 -0.010 0.266

평균의 표준오차 0.1669 0.1596
최빈값 -0.3 0.6
표준편차 8.344 7.872
최솟값 -72.7 -71.3
최댓값 56.6 74.5

백분위수

25 -3.698 -3.838
50 -0.201 -0.134
75 3.898 4.225

표 5. 성별에 따른 기울기 특성

Table 5. Characteristics of slopes by sex

남성 발화에서 검출된 음높이 움직임의 총 수는 2,499개이

며, 이 음높이 움직임들의 기울기 평균은 -0.010, 표준편차는 

8.344이다. 기울기의 범위는 최대 56.6, 최소 -72.7 사이에 분

포하고 있으며 중위수는 -0.201이다. 여성 발화에서 검출된 음

높이 움직임은 모두 2,434개이며, 이 음높이 움직임들의 기울

기 평균은 0.266, 표준편차는 7.872이다. 범위를 가늠할 수 있

는 최댓값은 74.5, 최솟값은 -71.3이고, 중위수는 -0.134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발화의 기울기 평

균과 표준편차, 사분위수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남성과 여성 

발화에서 기울기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3)

항목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값 -1.197 4931 .231

표 6. 남녀 음높이 움직임의 기울기 차이 t 검정 결과

Table 6. Statistical result of t-test on slope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α=.05)

남성과 여성의 기울기의 분포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3) 성별에 따라 기울기의 평균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26]에
서 보고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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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솟값 최댓값
하한값 상한값

f01 457 0.344 7.5673 0.3540 -0.352 1.040 -23.5 56.6
f02 758 -0.353 11.2039 0.4069 -1.152 0.446 -72.7 54.0
f03 236 0.061 5.9308 0.3861 -0.699 0.822 -29.5 19.6
f04 548 -0.150 6.1131 0.2611 -0.663 0.363 -26.9 32.8
f05 419 0.368 6.8578 0.3350 -0.290 1.027 -24.3 44.2
f06 81 -0.022 7.2538 0.8060 -1.626 1.582 -22.0 23.8
m01 390 0.072 8.1885 0.4146 -0.743 0.887 -43.0 28.0
m02 472 0.097 8.1068 0.3731 -0.637 0.830 -33.0 56.6
m03 345 0.054 9.0113 0.4852 -0.900 1.009 -71.3 74.5
m04 371 0.319 7.0932 0.3683 -0.405 1.043 -23.4 35.9
m05 351 0.362 6.7855 0.3622 -0.350 1.075 -21.6 26.3
m06 505 0.614 7.8358 0.3487 -0.071 1.299 -31.3 59.1
합계 4,933 0.126 8.1149 0.1155 -0.100 0.353 -72.7 74.5

표 8. 화자별 기울기 특성

Table 8. Characteristics of slope by participants

같다. 분포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왜도와 첨도의 값은 <표 

7>에 제시하였다.

그림 6. 기울기 분포 히스토그램_남녀(좌: 남, 우: 여)
Figure 6. Histograms of slope distribution (Left: males, Right: 

females)

남 여

왜도 -0.431 0.593
왜도의 표준오차 0.049 0.050

첨도 9.693 10.442
첨도의 표준오차 0.098 0.099

표 7. 기울기 분포의 왜도와 첨도

Table 7. Skewness and kurtosis of slope distribution

왜도는 남성에서 -0.431, 여성에서 0.593으로 중심값 0에서 

멀지는 않지만 남성은 부적 편포를, 여성은 정적 편포를 보였

다. 첨도는 남성이 9.693, 여성이 10.442로 모두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급첨(leptokurtic)을 보였다. 왜도와 첨도의 값을 통해 

분포의 특징을 보았을 때 왜도보다는 첨도에 의한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 남녀 모두의 발화에서 기울기는 중심값으로 몰려

있는 급첨의 분포적 특징을 갖는다.

3.2 화자에 따른 기울기 특성

화자별 기울기 값에 대한 음높이 움직임의 수(N), 평균, 표

준편차와 95% 신뢰구간, 최솟값, 최댓값의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화자별로 음높이 움직임은 최대 758개(f02)부터 최소 81개

(f06)였으며, 평균적으로 411개였다. 음높이 움직임의 기울기 

평균은 <표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자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소 -0.353(f02)에서 최대 0.614(m06)이었으

며, 그 차이는 0.967이었다. 화자별 음높이 움직임의 기울기 

평균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421.971 11 38.361 0.582 0.845

집단-내 324,359.299 4,921 65.913 　 　

합계 324,781.269 4,932 　 　 　

표 9. 화자별 기울기 차이 일원분산분석 검증

Table 9. Statistical results of One-way ANOVA on slope 
differences among the participants

화자별 기울기의 분포 특성은 <그림 7>의 상자도표에서 확

인되는 바와 같이 남녀 모든 화자에게서 사분위수의 분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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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간 도수 비율 누적 비율

1 0~2.5 967 19.6 19.6 
2 -2.5~0 667 13.5 33.1 
3 2.5~5 765 15.5 48.6 
4 -5~-2.5 388 7.9 56.5 
5 5~7.5 538 10.9 67.4 
6 -7.5~-5 217 4.4 71.8 
7 7.5~10 392 7.9 79.7 
8 -10~-7.5 125 2.5 82.3 
9 10~12.5 246 5.0 87.3 
10 -12.5~-10 80 1.6 88.9 
11 12.5~15 166 3.4 92.3 
12 -15~-12.5 51 1.0 93.3 
13 15~17.5 97 2.0 95.3 
14 -17.5~-15 28 0.6 95.8 
⋮ ⋮ ⋮ ⋮ ⋮

21 25~27.5 13 0.3 98.9 
22 -27.5~-25 4 0.1 99.0 
⋮ ⋮ ⋮ ⋮ ⋮

59 72.5~75 1 0.0 100.0 
60 -75~-72.5 0 0.0 100.0 

합계 4,933 100.0

표 10. 기울기 구간별 도수, 비율, 누적 비율

Table 10. Frequency, ratio, cumulative ratio of slopes by sections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각 발화의 총 길이를 100%로 하여 하나의 음높이 

움직임이 이동한 시간을 x%로 하고, 각 발화의 최소 음높이

부터 최대 음높이까지의 변위 폭을 100%로 하여 하나의 음높

이 움직임이 이동한 음높이 변위 폭을 y%로 상정하고 음높이 

움직임의 기울기를 계산했을 때, 남녀 간은 물론 화자 간에도 

기울기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화자별 기울기 상자도표

Figure 7. Boxplot of slope by the participants

4. 논의

3장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기울기는 남녀 간, 화자 간 평

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매

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남녀의 기본주파수 차이, 화자 간 혹은 

발화 맥락상의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울기가 항상성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 결과에서 측정한 기울기 값이 억양 

곡선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기울기의 분포적인 특성을 통해 그 의미에 대해

서 논하도록 한다.

성별과 화자에 따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발화를 대

상으로 기울기 구간별 도수 분포표를 다시 작성하였다. 전체 

4,933개 음높이 움직임의 기울기 분포 비율은 <표 10>과 같

다. <표 10>은 기울기를 2.5 구간씩 나누어 도수를 작성하고 

0을 기준으로 양의 기울기와 음의 기울기 구간을 순차적으로 

정렬한 뒤, 구간의 비율과 누적 비율을 제시한 표이다.

<표 10>에서 보면 기울기 -2.5에서 2.5까지의 비율이 전체 

구간 중에서 33.1%를 차지한다. 그리고 -5에서 5까지의 비율

이 전체 비율에서 절반이 넘는 56.5%이고, 약 90%의 기울기 

값이 -10에서 10 사이에 분포한다. 구간별로는 기울기 0에 근

접한 0~±2.5 구간의 기울기가 33.1%, -5~-2.5, 2.5~5 구간의 기

울기가 23.4%, -7.5~-5, 5~7.5 구간의 기울기가 15.3%, 

-10~-7.5, 7.5~10 구간의 기울기가 10.4%이다.

기울기 0은 시간(x축)이 지나도 음높이(y축)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발화에서 음높이의 굴곡 없이 평탄하게 이

동하는 음높이 움직임이다. 0~±2.5 구간에 분포하는 억양은 

발화 내에서 돋들림 없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음높이 움직임을 

뜻한다. 기울기가 5라는 것은 발화에서 1%의 시간이 흐를 때 

음높이가 5% 올라간다는 것을 뜻한다. 즉 발화에서 10%의 시

간이 흐르면 기울기는 음높이 변위 폭의 절반인 50%까지 상

승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0이라는 것은 

시간이 10% 흐를 때 음높이가 100% 상승, 즉 최소 음높이부

터 최대 음높이 변위 폭만큼 이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울기의 90%가 0~±10 내에 분포하고, 그 중에 50%가 

0~±5 내에 분포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발화 내 음높이 움직임의 평균 이동 시간 비율과 

같이 논의하도록 한다. 발화 내 평균 음높이 움직임의 수는 

<표 3>, <표 4>에서 보았듯이 남성의 경우 7.8개, 여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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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였다. 이 음높이 움직임들의 발화 내 평균 이동 시간은 

<표 11>과 같다.

N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

남 2499 0.6 100 13.9 ±12.93
여 2434 0.4 100 12.7 ±10.57
전체 4933 0.4 100 13.3 ±11.84

표 11. 음높이 움직임의 시간 비율 특성

Table 11. Temporal characteristics of pitch movements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높이 움직임의 평균 이동 

시간 비율은 남성의 경우 13.9, 여성의 경우 12.7이었으며, 전

체 발화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13.3로 나타났다. 즉 한 발화 

내에서 음높이 움직임은 평균적으로 13.3%씩 이동하며 변곡

점을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은 시간 비율에 따른 기울기의 분포를 나타낸 그

림이다. 기울기가 0에 가까울수록 시간 비율의 분포가 매우 

넓다는 것과 기울기가 0에서 멀어질수록 시간 비율의 분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굴곡 없이 평탄하게 이어

지는 기울기는 음높이 이동 시간 비율과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특정한 정도 이상의 기울기가 되어야 

시간 비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8. 시간 비율에 따른 기울기의 분포

Figure 8. Distribution of slope by temporal ratios

기울기와 시간 비율의 관련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

하여 기울기 2.5씩 구간을 나누어 시간 비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9>와 <표 12>에 제시하

였다. <그림 9>는 왼쪽 위부터 시간 비율에 따른 기울기 

0~±2.5 구간의 분포, 오른쪽 위는 -5~2.5, 2.5~5 구간 사이의 

분포, 왼쪽 아래는 -7.5~-5, 5~7.5 구간 사이의 분포 그리고 오

른쪽 아래는 -10~-7.5, 7.5~10 구간 사이의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기울기의 절댓값이 커질수록 시간 비율의 분포가 밀집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서 보이는 시간 비율의 평균

과 표준편차는 <표 12>와 같은데, 기울기의 절댓값이 커질수

록 평균은 낮아지고 표준편차도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기울기 구간별 시간 비율의 분포

Figure 9. Temporal distribution of slope by sections
 

기울기 구간
시간 비율

평균 표준편차

-2.5~0, 0~2.5 20.4 ±15.2
-5~-2.5, 2.5~5 13.9 ±7.8
-7.5~-5, 5~7.5 8.8 ±4.1

-10~-7.5, 7.5~-10 6.5 ±2.7

표 12. 기울기 구간에 따른 시간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1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emporal ratios 
by sections

<표 12>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5~-2.5, 2.5~5의 시간 비

율의 평균이 13.9%라는 것과 -10~7.5와 7.5~10 사이의 시간 

비율은 그것의 약 절반인 6.5%라는 것이다. 발화 전체를 대상

으로 한 음높이 움직임의 이동 평균 시간이 13.3%라는 것을 

상기할 때 기울기 5를 포함한 구간의 평균이 13.9%와 유사하

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기울기 5는 한 번의 음높이 움직임이 

이동할 때 음높이 대역폭의 절반을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동 시간 비율이 약 13%인 지점의 기울기가 약 5에 근접한

다는 것은 음높이 움직임의 평균적인 이동 시 음높이 대역폭

의 반을 움직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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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0에 근접한 -10~7.5, 7.5~10의 기울기는 음높이 평균 이동 

시간이 6.5로서 평균적인 이동보다 약 절반가량 빠르게 100%

의 변위 폭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기울기는 <그림 10>의 예를 통해서 자세

히 볼 수 있다. <그림 10>은 ‘그 정도면 자주 나온 거 아냐?’

라는 발화의 억양 곡선이다. 전체 음높이 대역폭을 세 등분하

여 가상의 기준선을 제시하였다. 가상의 선을 약간 기울인 것

은 점진 하강(declination)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가상의 기준

선을 통해 볼 때 ‘그’와 ‘정’ 사이는 음높이가 한 번 이동할 

때 전체 대역폭을 움직인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울기 10의 

움직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정’과 ‘면’ 사이, ‘자’와 

‘온’ 사이는 평탄하게 이동하는 기울기 0을 관찰할 수 있으며, 

‘면’과 ‘자’, ‘거’와 ‘아’, ‘아’와 ‘냐’ 사이는 음높이 대역폭의 

절반을 움직인 기울기 5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0. 기울기 0, 5, 10의 예시

Figure 10. Sample slopes of 0, 5, and 10

언어학적으로 유의미한 기울기 값을 범주화하고 유형화하

는 것은 이후 더욱 정교한 지각적인 실험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는 <그림 10>에서

와 같은 기울기 요소들이 언어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유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간, 음높이와 관련되는 축을 각 발화당 총 

시간과 음높이 변위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치환하여 기울기 특

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녀 간, 화자 간 기울기의 평균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분포에서 보이는 특징

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울기가 이처럼 성별이나 화자

에 종속적이지 않고 항상성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또한 기울기는 -10~10까지의 기울기가 전체 기울기

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구간별로는 굴곡 없이 시

간 축을 따라 평탄하게 이동하는 기울기(0~±2.5)가 약 33.1%, 

음높이 움직임 평균 이동 시간(13%) 동안 음높이 대역폭의 절

반을 움직이는 기울기(-5~-2.5, 2.5~5)가 약 23.4%, 음높이 움

직임의 평균 이동 시간의 절반(6.5%) 동안 음높이 대역폭의 

100%를 이동하는 기울기(-10~7.5, 7.5~10)가 약 10.4%를 차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울기에 대한 유의미한 범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각적인 

연구가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기울기 값에 

근거하여 유의미한 변별적 지각을 보이는 기울기 유형에 대한 

연구는 후고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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